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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은 저자(더글러스 피셔)가 교육대학원생이었던 시절, 한 

신경해부학 담당 교수에게서 들었던 일로 시작한다.

“여러분이 이 내용을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시

험에는 나옵니다.” (본문 14쪽 중에서)

이렇게 말했던 담당 교수는 예상과는 다르게 최신 교육공학과 

교육방법으로 무장한 열정적인 강사였다. 당시 높은 학습 의욕을 

가지고 있었던 저자는 이 말을 듣고 자신감이 바닥으로 곤두박질

쳤다고 이야기한다. 이 수업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?

최근 의학교육에서는 형성평가의 적용과 활용이 강조되고 있

다. 형성평가는 사전적으로 ‘교수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습

자에게 피드백을 주고 교과과정과 수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

실시하는 평가(교육평가용어사전)’를 의미하는데, 형성평가를 이

야기할 때 항상 함께 강조되는 것이 피드백(feedback)이다. 하지

만 피드백 자체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업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

다. 형성평가가 온전하게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맥락 

안에서 피드업(feed-up), 피드백, 피드포워드(feed-forward)가 

함께 이루어져야 한다.

이 책에서는 형성평가시스템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(피드업, 

피드백, 피드포워드)를 중심으로 교수자로서 학생들과 어떻게 상

호작용하고, 어떤 수업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

통해 설명하고 있다. 제1장에서는 형성평가시스템에 대한 전반

적인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, 제2장에서는 형성평가시스템

의 첫 번째 부분인 ‘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’를 의미하는 

‘피드업’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. 제3장에서는 교수자가 수업을 

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

기 위한 이해도 파악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고, 제4장에서는 형성

평가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는 피드백의 요소, 방법, 유형에 대해 

설명하고 있다. 제5장에서는 피드백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

피드포워드 활동을 위해 교수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

을 소개하고, 마지막장에서는 형성평가와 수업 프레임워크를 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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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시키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.

앞서 저자(더글러스 피셔)가 담당 교수로부터 위의 말을 듣고 

자신감이 크게 떨어졌던 이유는 학습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학

생에게 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. 하지만 형성평가 시스템을 

잘 활용하면 학습에 대한 책임을 학생 탓으로 돌리기 전에 교수

자에서 학생으로 점진적인 이양을 할 수 있게 된다. 또한 이러한 

수업 프레임워크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

통해 학생별로 개별화된 교육과정과 지도도 가능하게 된다.

교육의 혁신은 작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그 성과를 드러낸

다.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형성평가 시스템과 효과적인 피드백에 

대해 고민하고 있는 교수자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제공할 것

이며, 따라서 이 책을 추천하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다. 나아가 의

학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자들도 일독함으로써 좋은 수업을 

위한 지속적인 고민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모든 학생들로부터 효

과적인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형성평가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

기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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